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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 남녀평등의식,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선수 28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4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18.0과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은 남녀평등의식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선수의 양성평등의식 관련 정책과 제도, 학생선수 및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social gender identity, gender equality awareness, and gender equality behavior intent of student athletes. For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280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 athletes in the Seoul, Incheon and Gyeonggi region, and among them, 247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AMOS 18.0 and SPSS 18.0 program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social gender identity of student athletes had a partially positive impact on gender equality awareness. Second, social gender identity of student athletes had a partially positive impact on gender equality behavior intent. Third, gender equality awareness of student athletes had a partially positive impact on gender equality behavior intent. These research results will help in developing policies and educational programs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of student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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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남성을 우선시하는 사회, 남성 중심의 문화가 팽배하였고 오랜 역사의 전개 과정을 거치면서 남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이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 감소와 여성의 경제・정치적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을 시작으로 관련 조치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 동안 여성의 사회진출 및 고용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 해소와 성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한 성불평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성평등적 인식 확대와 행동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상희, 김병섭, 2006; 이승주, 문승현, 2017).

        21세기는 고도의 지식정보화시대, 디지털 혁명시대, 국경없는 무한경쟁사회 및 여성의 시대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 및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잠재적 양성성과 양성평등의 개념을 흡수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배은주, 이송자, 2005). 특히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까지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감성적이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 사회로의 변화는 각 개인에게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장점을 함께 요구하며 이를 적절히 통합시킨 양성성을 더욱 필요로 할 것이다(Bem & Lewis, 1975).

        한편 체육계는 양성평등의 문화보다 여전히 남성중심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최근 체육계에서 나타났던 미투운동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사고 등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성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범에 따르는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인식과 행동들은 우리사회의 성불평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의 다양한 종목들은 대부분 단일성별 팀 구성으로 훈련, 경기가 진행되고 외부 환경과는 상당히 단절된 폐쇄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남성과 여성을 단적으로 구분하고 특정 성별의 속성만을 강하게 공유하며, 이를 개인에서 집단의 지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별사회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운동선수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스며들게 되며, 이는 선수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해당 문화에 귀속되어야 하는 스포츠의 특성 상, 학생선수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일반적인 교육 및 사회화의 기회가 적어 발달과업수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발달과업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정한 연령시기마다 요구되는 기술 또는 능력을 의미하며, 후속 단계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시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Havighurst, 1972).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기와 성인초기 과도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은 오늘 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건강하게 해석된 양성평등의식을 내재화해야 하고(박선향, 2019) 이를 발현하여 남성중심의 체육계 문화에서도 올바른 이해와 행동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체육계의 긍정적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의식(gender equality consciousness)이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능력과 역할 등에 대해 성차별적 의식이 아닌, 특정 성별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며, 삶의 현장, 문화, 제도 등 사회가 가진 성차별을 수정,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한다(박선향, 2019). 양성평등의식은 남녀평등의식이라고도 해석되며, 사회구조가 더욱 다원화되면서 성적 구별 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다. 성차별적 의식을 없애고 남녀가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양성평등의식의 향상은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는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가치관 형성과 성역할에 따른 행동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박선향, 2019; 이은희, 2019). 또한 학생의 향후 양성평등 행동의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사회화의 과정이다(배은주 이송자, 2005).

        앞서 언급한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평등의식 및 양성평등 행동의 개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성별사회정체성은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김금미, 한영석, 2002a; 김기동, 정다빈, 이재묵, 2021; 김현영, 2021; 변은경, 2019; 윤숙자, 변은경, 2017;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집단몰입 요인은 조절효과를, 집단 범주화 요인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미, 한영석, 2002b). 남녀평등의식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금미, 한영석, 2002a; 우양호, 2019)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 행동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금미, 한영석, 2002a). 특히 남성들의 성별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라 양성평등 행동의식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해당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이처럼 관련 선행연구는 오래 전에 수행되었고 최근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특히 집단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선행연구의 결과 및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 초기에 속한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 남녀평등인식 및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선수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체육계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은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서울과 인천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선수 28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거쳐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33부를 제외한 247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관련 일반적 특성
          
          

        

        
          
            
              	구분(n=247)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7
            	55.5
          

          
            	여
            	110
            	44.5
          

          
            	소속
            	고등학생
            	120
            	48.6
          

          
            	대학생
            	127
            	51.4
          

          
            	출신 중학교 형태
            	남녀공학(합반)
            	157
            	63.6
          

          
            	남녀공학(분반)
            	21
            	8.5
          

          
            	단성학교
            	69
            	27.9
          

          
            	출신 고등학교 형태
            	남녀공학(합반)
            	80
            	32.4
          

          
            	남녀공학(분반)
            	44
            	17.8
          

          
            	단성학교
            	123
            	49.8
          

          
            	고등학교 훈련형태
            	혼합훈련
            	49
            	19.8
          

          
            	단성훈련
            	198
            	80.2
          

          
            	대학교 훈련형태
            	혼합훈련
            	33
            	13.4
          

          
            	단성훈련
            	214
            	86.6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표 2>에서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 성별사회정체성 관련 18문항, 양성평등행동의도 관련 12문항, 남녀평등의식 관련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행동의도, 남녀평등의식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과 구성타당도 확보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
              	하위요인
              	신뢰도
            

          
          
            	성별사회정체성
            	집단몰입
            	.862
            	.819
          

          
            	집단자존심
            	.811
          

          
            	집단 범주화
            	.853
          

          
            	남녀평등의식
            	가정생활영역
            	.855
            	.963
          

          
            	교육생활영역
            	.895
          

          
            	사회문화영역
            	.887
          

          
            	직업생활영역
            	.919
          

          
            	양성평등행동의도
            	단일 하위요인
            	.711
          

        

        

        
          1) 성별사회정체성
          본 연구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2003)의 성별사회정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집단몰입, 집단자존심, 집단 범주화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전체 문항 수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리커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집단자존심 2문항(8번, 12번), 집단 범주화 1문항(17번)을 삭제하였으며, <표 3>과 같이 우수 이상의 적합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사회정체성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수
                	χ²/df=Q값
                	RMSEA
                	NFI
                	CFI
                	TLI
              

            
            
              	측정모델
              	171.525/87=1.972
              	.063
              	.909
              	.953
              	.943
            

            
              	적합기준
              	≤3.0
              	≤.08
              	≥.90
              	≥.90
              	≥.90
            

            
              	판정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2) 남녀평등의식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정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 등 4개 하위요인으로 총 문항 수는 32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리커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가정생활영역 2문항(1번, 7번), 사회문화영역 3문항(17번, 23번, 24번), 직업생활영역 1문항(32번)을 삭제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우수 이상의 적합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평등의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수
                	χ²/df=Q값
                	RMSEA
                	NFI
                	CFI
                	TLI
              

            
            
              	측정모델
              	656.534/293=2.241
              	.071
              	.870
              	.923
              	.914
            

            
              	적합기준
              	≤3.0
              	≥.90
              	≥.90
              	≤.08
              	≥.90
            

            
              	판정
              	우수
              	우수
              	적합
              	우수
              	우수
            

          

          

        

        
          3) 양성평등 행동의도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금미, 정해숙, 정경아(2007)과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2003)의 연구에서 활용된 양성평등 행동의도 척도를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일요인 척도로써, 총 문항 수는 12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총 7문항(3번, 4번, 5번, 7번, 9번, 10번, 12번)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우수 이상의 적합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양성평등 행동의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지수
                	χ²/df=Q값
                	RMSEA
                	NFI
                	CFI
                	TLI
              

            
            
              	측정모델
              	9.421/5=1.884
              	.060
              	.967
              	.984
              	.968
            

            
              	적합기준
              	≤3.0
              	≤.08
              	≥.90
              	≥.90
              	≥.90
            

            
              	판정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3. 자료처리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AMOS 18.0과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도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변인들 간의 판별타당도 확보를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섯째, 설정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요인 간 관계
        각 척도 내 요인들 간의 방향성과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사회정체성(집단몰입, 집단자존심, 집단 범주화)과 남녀평등의식(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 행동의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표 6.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집단몰입(1)
            	1
            	
            	
            	
            	
            	
            	
            	
          

          
            	집단자존심(2)
            	.184**
            	1
            	
            	
            	
            	
            	
            	
          

          
            	집단 범주화(3)
            	-.083
            	.490**
            	1
            	
            	
            	
            	
            	
          

          
            	가정생활영역(4)
            	-.092
            	.211**
            	.122
            	1
            	
            	
            	
            	
          

          
            	교육생활영역(5)
            	-.053
            	.201**
            	.182**
            	.796**
            	1
            	
            	
            	
          

          
            	사회문화영역(6)
            	-.074
            	.222**
            	.143*
            	.753**
            	.818**
            	1
            	
            	
          

          
            	직업생활영역(7)
            	-.133*
            	.146*
            	.078
            	.691**
            	.734**
            	.740**
            	1
            	
          

          
            	양성평등행동의도(8)
            	.148*
            	.216**
            	.117
            	.174**
            	.077
            	.094
            	.299**
            	1
          

        

        
          
            **p<.01, *p<.05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한 분석결과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평등의식의 상관은 -.133부터 .222로 정적·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상관은 .148부터 .216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상관은 .174부터 .299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2.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평등의식의 관계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표 7-10>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가정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396, p<.01), 총 변량 중 약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몰입은 β=-.137(p<.05)로 남녀평등의식 가정생활영역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단자존심은 β=.240(p<.01)로 남녀평등의식 중 가정생활영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가정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2.315
            	.454
            	
            	5.095***
          

          
            	집단몰입
            	-.192
            	.091
            	-.137
            	-2.116*
          

          
            	집단자존심
            	.210
            	.065
            	.240
            	3.250**
          

          
            	집단 범주화
            	-.006
            	.073
            	-.006
            	-.088
          

          
            	F(R²)
            	5.396** (.062)
          

        

        
          
            ***p<.001, **p<.01, *p<.05
          

        

        

        
          표 8.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교육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715
            	.425
            	
            	4.040***
          

          
            	집단몰입
            	-.100
            	.085
            	-.076
            	-1.175
          

          
            	집단자존심
            	.138
            	.060
            	.169
            	2.283*
          

          
            	집단 범주화
            	.087
            	.068
            	.093
            	1.274
          

          
            	F(R²)
            	4.709**(.055)
          

        

        
          
            ***p<.001, **p<.01, *p<.05
          

        

        

        
          표 9.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사회문화영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1.849
            	.456
            	
            	4.055***
          

          
            	집단몰입
            	-.164
            	.091
            	-.116
            	-1.796
          

          
            	집단자존심
            	.206
            	.065
            	.234
            	3.176**
          

          
            	집단 범주화
            	.019
            	.073
            	.019
            	.261
          

          
            	F(R²)
            	5.480**(.063)
          

        

        
          
            ***p<.001, **p<.01
          

        

        

        
          표 10.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직업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2.657
            	.482
            	
            	5.508***
          

          
            	집단몰입
            	-.254
            	.097
            	-.171
            	-2.628**
          

          
            	집단자존심
            	.178
            	.069
            	.193
            	2.590*
          

          
            	집단 범주화
            	-.032
            	.077
            	-.030
            	-.416
          

          
            	F(R²)
            	4.123**(.048)
          

        

        
          
            ***p<.001, **p<.01, *p<.05
          

        

        

        둘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교육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709, p<.01), 총 변량 중 약 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자존심은 β=.169(p<.05)로 남녀평등의식 중 교육생활영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사회문화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480, p<.001), 총 변량 중 약 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자존심은 β=.234(p<.01)로 남녀평등의식 중 사회문화영역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직업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4.123, p<.01), 총 변량 중 약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몰입은 β=-.171(p<.01)로 남녀평등의식 직업생활영역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자존심은 β=.193(p<.01)로 남녀평등의식 둥 직업생활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159, p<.01), 총 변량 중 약 6.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자존심은 β=.173(p<.05)으로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2.687
            	.299
            	
            	8.971***
          

          
            	집단몰입
            	.111
            	.060
            	.119
            	1.844
          

          
            	집단자존심
            	.100
            	.043
            	.173
            	2.342*
          

          
            	집단 범주화
            	.028
            	.048
            	.042
            	.580
          

          
            	F(R²)
            	5.159**(.060)
          

        

        
          
            ***p<.001, *p<.05
          

        

        

      

      
        4. 남녀평등의식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와 같다.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915, p<.001), 총 변량 중 약 1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B
              	SE
              	
                β
              
              	t
            

          
          
            	(상수)
            	3.849
            	.092
            	
            	41.797***
          

          
            	가정생활영역
            	-.135
            	.068
            	.205
            	1.975*
          

          
            	교육생활영역
            	.226
            	.085
            	.319
            	2.661**
          

          
            	사회문화영역
            	.129
            	.074
            	.197
            	1.742
          

          
            	직업생활영역
            	-.335
            	.059
            	.537
            	5.668***
          

          
            	F(R²)
            	10.915***(.153)
          

        

        
          
            ***p<.001, **p<.01, *p<.05
          

        

        

        첫째, 남녀평등의식 중 가정생활영역은 β=.205(p<.05)로 양성평등 행동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평등의식 중 교육생활영역은 β=.319(p<.01)로 양성평등 행동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평등의식 중 직업생활영역은 β=.537(p<.001)로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 남녀평등의식 및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은 남녀평등의식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평등의식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집단몰입, 집단자존심, 집단 범주화)이 남녀평등의식(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가정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집단몰입은 부(-)의 영향을, 집단자존심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교육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집단자존심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 중 ‘사회문화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집단자존심만이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남녀평등의식 중 ‘직업생활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집단몰입은 부(-)의 영향을, 집단자존심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신념이 높아진다는 연구(김금미, 한영석, 2002a),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 및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 집단 자존심이 남녀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영역과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과 직업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자존심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얻는 매우 직접적인 방법이다(Brewer,1979). 본 연구에서 보여지는 학생선수의 집단자존심은 상대성별에 대한 우월감과 차별적인 지각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학생선수로서 스스로 갖게 되는 자신감과 자기애의 결과로 판단된다. 때문에 각각의 학생선수들은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상대 또는 동일성별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집단적 자존심을 느끼며, 남녀의 고정관념적인 차이에 대해 안정적으로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 자신이 속한 종목과 스포츠의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 중 집단몰입은 내집단의 성원이라는 것에 대한 정서적 표현으로 내집단에 대한 편애이자 자신의 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Mullen, Brown & Smith, 1992). 집단몰입이 심할 경우, 외집단에 대한 상대적 우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의 성별에 대한 지위의 우위를 나타내며 남녀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에 만족할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3). 본 연구에서도 학생선수의 집단몰입이 높을수록 가정생활영역과 직업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선수로서 갖는 동일성별 내에서의 자신감 및 상대성별에 대한 우세성이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만족은 주변인에 대한 우월감과 특권의식 등을 야기하여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영역에서 참여 및 소속의 부족과 남녀평등의식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별사회정체성 향상과 남녀평등의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적 성별사회정체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올바른 양성평등 및 젠더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세계시민의 일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려는 자세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 중 집단자존심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성평등신념을 경유하며, 여성의 지위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수록 집합적 내집단 편애 전략인 양성평등 행동을 지향한다는 연구결과(김금미, 한영석, 2002a)와 다소 상이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와도 다소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스포츠라는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방법과 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공정’은 스포츠가 가진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한승백,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포츠와 근접하여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공정의 개념과 가치가 자연스레 내면화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 중 내집단에 대한 평가인 집단자존심 요인 또한 공정의 개념과 가치 안에서 평가-발현되는 건강한 성별사회정체성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반대로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공정의 가치는 학생선수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공의와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신념을 발전시키며, 양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이슈 및 가치를 받아들여 양성평등 행동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이은희, 2019)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받은 경우 평등방법을 잘 알게 되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평등을 실천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한 연구(김금미, 정해숙, 정경아, 2007)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 직업생활영역)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영역’과 ‘교육생활영역’, 그리고 ‘직업생활영역’의 세 가지 요인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에서의 공정, 동일 규칙 내 선의의 경쟁 등과 같은 일반적 상황들이 학생선수를 둘러싼 가정생활과 교육생활, 직업생활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남녀평등의식 수준을 갖추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양성평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규범의 개선 등을 지향하는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직업생활영역에서의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선수가 몸담고 있는, 자신을 둘러싼 전반의 상황을 본인의 직업생활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까지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삶의 무대이자 직업적 영역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생선수들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남녀평등의식을 내면화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이되며, 체육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양성평등의 개념과 가치가 정착화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및 대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전체 학생선수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련 내용의 선행연구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선행연구를 통한 비교와 대조, 검증 등의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또한 광범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시의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학생선수라는 특수 집단 대상의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들의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그리고 학생선수 및 지도자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및 성인초기에 속한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평등의식,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남녀평등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단몰입’은 가정생활영역과 직업생활영역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집단자존심’은 가정생활영역과 교육생활영역, 사회문화영역과 직업생활영역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선수의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집단자존심’만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선수의 남녀평등의식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결과들은 기존에 수행된 선행연구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연구의 대상 및 연구 대상이 속한 문화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학생선수 전체가 아닌 성별, 종목별, 학교급별 등으로 통계처리, 분석하여 차이 및 관계를 검증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양성평등의 개념은 현 시대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교육기관의 성별, 학교급별, 대상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콘텐츠의 종류와 우선순위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실효성 있는 학생 및 지도자 대상의 교육, 연수 등이 필요하며, 교육기관 및 상급기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그 수준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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